
▲ 그룹 동방신기

[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]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(본명 김준수)가 'SM 소송' 보름 전 소속사

로부터 4500만원의 가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.

시아준수, 영웅재중, 믹키유천 동방신기 세 멤버의 변호인단과 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 법률

대리인은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'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'에 대한 1차

심리를 진행했다.

이날 심리에서 SM 변호인단은 세 멤버의 갑작스러운 소송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설명하며 시아

준수의 가불 사실을 털어놨다.

SM 변호인단은 "김준수가 7월15일 회사에서 4500만원을 가불했다"며 "소송 근 한달 전에 이

같은 일을 한 것은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"고 말했다.

한편, SM 변호인단은 동방신기 세 멤버와 갑작스러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것에 대해 지난 2

월 전속 계약 관련 5차 부수 합의가 있었고 3~4개월 전만해도 소속사와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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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, "시아준수, 소송 보름 전 4500만원 가불..이해 불
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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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을 들어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강조했다.

하지만 동방신기 세 멤버 변호인단은 "화장품 사업이 아니라 계약 조건의 부당성 때문"이라고

재차 주장했다.

시아준수와 영웅재중, 믹키유천은 지난 달 31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

분 신청을 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.

▶ 관련기사 ◀

＜ⓒ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-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＞

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☞법원,'동방3인-SM' 갈등 타결 권고…"80만팬 거느린 공인으로서"

☞유진, "동방신기·SM 계약갈등 안타까워"

☞'소송' 동방 3인 vs SM, 오늘(21일) 첫 심리…향후 절차는?

☞동방신기 팬들, 법원에 'SM 소송' 12만명 서명 탄원서 제출

☞법원, 동방3인 제기 'SM 증거보전 신청'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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